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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문제제기

우리사회는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급격히 이전하고 있으며,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은 질 높은 인적자원을 요구하고 있다.이처럼 경쟁력의 원

천이 물적자원에서 인적자원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성의 능력을 활

용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실례로 외국은 2만불 시대에 도달한 시점

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만불 시대와 비교해 9% 이상 증가하여 70% 내

외를 기록하고 있다.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에

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경우 이들의 실제 활용

도는 OECD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OECD,2007).

우리나라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성별직종 분리의 심화,여성노동 내부의 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

는 실정이다.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의 직업능력개발1)은 남성보다 더

절실한 실정이다.이제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은 유휴인력 활용이라는 좁은 영역을

넘어서 양성평등시대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과 운영

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여성인재의 활용은 선택 가능한 고급인재의

풀(Pool)을 넓혀주어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인재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높여준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그동안 여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정부

부처 및 각 자치단체별로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창업훈련 등의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다.하지만 고용촉진정책을 지원하면서 예산의 분산 및 중복지원과 주관

기관의 훈련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인한 혼선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설정이 어려웠

다.또한 수요자입장에서 취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및 효율적인 정책이 부족한 상

황에서 중복되는 직업능력개발정책은 수요자의 혼란과 관심부족 현상으로 나타

1)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직업능력개발이라 함은 직업교육, 직업훈련을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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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다.

사회안전망으로써 공공성이 강한 직업능력개발의 역할 중 여성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책임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다.따라서 여성 특성에 적합한 지원제도를 수

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이들 여성에 대해 취업기회를 제공함은 물

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해법으로 정부부처,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에서 다양한 형태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여성이 직

업능력개발훈련 및 창업훈련에 대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고,취업알선 및 창업

성공으로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물론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제한

적인 상황에서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하여 보다 안정된 취업상태 및 빈곤탈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지원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내실 있

는 지원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서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여성이 취업에서 겪고 있는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은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몇

가지 측면에서 그 당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윤명희 외,2006).첫째,기혼

여성의 사회적 참여기회 박탈은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에 따

른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

문에 선진국의 사례처럼 중장기 전략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노령화의 급격한 진전은 남성인력만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 직

면하게 되며,여성의 경제활동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셋째,여성인력의 양성과

최적 활용은 국가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으며,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넷째,사회에서의 성차별적인 요소들

은 낮은 동기유발,가사와 육아에 대한 비용부담 그리고 여성들의 직업의식 부재

등 평생 직업인으로서의 인식뿐만 아니라 직업세계로의 안정된 이행을 어렵게

한다.따라서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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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목적 및 방법

우리나라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성

별직종 분리의 심화,여성노동 내부의 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본 연구는 첫째,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이론적

으로 고찰하고,둘째,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제도 및 실태분석을 통해

여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본 연구는 국내ㆍ외 문헌조사에 의한 이론적 고찰과 각 부처별 통계자료의 수

집․분석,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이론적 고찰은 연구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자료,관련제도 및 정부

정책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하였다.실태분석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를 대상

으로 하였으며,개선방안은 선행연구 및 정부지원정책 분석,그리고 실태분석 결

과를 토대로 제시하였다.

3.논문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Ⅰ장에서는 서론부분으로 문제제기,연구목적 및 방법 그리고 논문의 구성에

관해 기술하였다.

제Ⅱ장에서는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 여성노동력의 특성 및 노동

가설,국내외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정책을 탐색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실시현황을 살펴보았고,직업능력

개발훈련 참가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그 결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이론적 고찰 및 설문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여성 직업능력개발

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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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에서는 결론으로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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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직업능력개발의 이론적 고찰

1.작업능력개발의 개념 및 필요성

1)직업능력개발의 개념

최근 수요자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종래의 인적자원개

발 패러다임이 공급자(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가 주도하는 국가중심 체계였다고

한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수용자인 기업이 주도하고 민간부분과 시민사회가 새

로운 주체로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평가의 제 과정에 능동적으

로 참여하는 구조를 갖는다.따라서 오늘날 인적자원개발은 기업측면 뿐만 아니

라 종업원 개개인의 의욕과 사회전체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송

병식,2008).오늘날 인적자원은 개개인의 물리적․정서적 건강과 함께 사회규범

및 의식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즉,경제적 성장을 위한

인력수급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구축과 문화발전 등 사회적 자본형성을 위

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윤영득,2007).

인적자원개발의 한 분야인 직업능력개발이란 근로자 및 근로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배양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이는 협의의 의미이며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로

현대는 평생직업능력개발의 개념으로 생애 전 단계에 걸쳐 직업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목적으로 전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관련

활동으로서 학교와 훈련기관을 불문하고 입직준비기와 경제활동기,제2인생기에

걸쳐 이루지는 모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노동부,2007).

이러한 직업능력개발은 개인과 사회,국가가 담당해야할 중요한 책무이다.직

업능력개발의 목적은 직업준비교육,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계속교육,나아가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는 직



- 6 -

업능력개발이 사회적 효율성이나 공공성 문제와 결부하여 개인차원의 직업능력

개발을 넘어서 지역사회나 국가가 직업능력개발에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강

조하는 것이다.

2)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

(1)혁신주도형 성장의 기반 마련

우리경제는 1980년대 이후 요소투입형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였으며,10년째

국민소득 1만불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총소

요 생산성의 성장기여도를 증대시키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이 필요하다.혁신주

도형 성장을 위해서는 일터에서의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로 근로자의 질적 능력

향상을 통한 노동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2007).

(2)수평ㆍ수직적 이동지원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고용상태의 잦은 변동 및 실업위험

증가 등 노동이동이 증대되고 있다.따라서 직업능력개발은 노동이동 증대에 대

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제고하는 한편 직업능력을 갖춘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며,아울러 근로자의 직업역량을 제고하여 임금상승 등 노동시장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3)노동시장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 실현

글로벌 경쟁이 격화와 급속한 기술진보로 고숙련 노동의 가치는 증가하는 반

면,저숙련 노동의 가치는 하락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일자

리 수의 증대만으로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따라서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숙련 → 고생산성 → 고임금』 전략이 고용의 기회와

질을 높여 조화로운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4)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하는 잠재인력 개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생산가능인구의 점차적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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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6(2004)로 일본의 1.29보다도 낮으며,생산가능

인구(15～64세)도 2016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

할 것이다(통계청,2006).직업능력개발은 잠재인력의 취업능력을 제고하여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다.

2.여성노동력의 특성 및 노동가설

1)여성노동력의 특성

여성의 고용은 특히 경기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며 전개되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구조에도 많은 변화양

상을 보이고 있다.여성노동력의 변천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진수희,1998).

첫째,196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전근대적 구조

였다.많은 노동력에도 불구하고 남녀 구분 없이 근대적 산업부문보다는 주로 농

업부문에 치중되어 있었다.

둘째,산업화와 도시화로 노동력이 농촌부문에서 도시부문으로 유입되었다.과

잉노동력과 결합된 자본의 동원과 국내시장의 협소함을 감안한 경공업위주의 수

출주도정책이었다.이에 저임금 여성노동력을 바탕으로 경공업부문이 확장되면서

고도경제성장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기업들의 여성인력에 대한 활용도 지속적으

로 높아졌다.하지만 정부주도형 경제성장 우선정책 아래 여성인력을 저임금 하

위단순 노동력 내지는 부차적인 노동력으로만 활용하였으며,인사관리제도나 관

행 또한 남녀 차별적으로 운영되었다.그러나 여성경제활동이 제조업 중심의 저

학력 미혼 여성중심의 인력구조에서 점차 제조업 구성비가 감소하고 서비스 부

분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생산직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났고,여성인구 중

상대적으로 고학력 인력의 증가,제조업 기피현상이 두드러졌다.

셋째,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동시장에서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능 및

기술공을 필요로 하였다.이런 중화학 구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많은 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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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양성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와 기업,가정에서도 남성 중심적으로 이러

한 인력을 양성하였다.즉,중화학공업에서는 남성노동자 중심,여성인력은 사무

직과 하위생산직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즉,기업의 인력활용은 남녀 직종격리 현

상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남녀 임금격차를 확대 시켰고,여성의 고용구조를 악화

시켰다.

넷째,격심한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민주화 운동의 전개와 함께 여성노동운동

이 활발해지고 여성고용과 관련된 문제가 사회화되었고,부문별 인력부족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여성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이에 정부는 여성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고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에 여성부

분이 수립되는 등 여성노동과 관련한 법제와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기 시작했

다.이는 기업의 여성관련 인사관리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1990년대 후반 들어 노동시장 인력부족으로 인해 기혼여성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고,시간제 ,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형태가 등장하였다.뿐만 아

니라 여성의 서비스직,전문직 진출이 확대되었고 ,결혼․출산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었다.1990년대 후반 IMF로 실업문제가 심각

하게 대두되었고,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통상 수량적 유연화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고용형태가 시간제 고용,임

시직 고용과 파견근로제도 같은 형태로 바뀌면서 이 분야에 여성근로자들의 비

중이 확대되었다.교육수준의 향상,가사노동의 경감,육아기 이후의 생애기간 증

대 등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인력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취업에 있어서 남성보다는 불리한 위치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2)의

대상이 되었다.특히 IMF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의 우선순위 대상이

되어버린 여성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증대와 사회로의 진출은 많아 졌지만 아

직도 여성은 취업시장에서 2차적인 부수적 존재로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2) 노동유연화전략(labor flexibility): 기업의 수요 변동에 따라 신축적으로 고용 수준을 조절하여 기업이 ‘필

요로 하는 인력’과 실제 고용된 인력의 수를 일치시키려는 전략이다. 즉, 필요한 최소 수준의 노동력만큼

을 고용하고 경기변동에 따라 임시적․단기적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유연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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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지식기반사회3)로의 변화로 유능하고 창의적인 여성인적자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서 남녀차별을 근원적으로 근절함과 동시에

기업의 여성인력활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사회화 시켰다.구조적인 고용촉진정책

보다는 여성보호,양성평등의 전환기로 이행하고 있으나 근원적인 여성의 생애

주기의 특성 등을 고려한 고용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또한 비

정규직의 양성,시간제,단기근로자의 대부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

하는 모순점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여성고용구조는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가사와 양육 문제의 1

차적 책임자로 고용시장에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퇴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고용시장에서의 성차별적인 대우는 고용의 불연속 현상,성

별 직종분리현상,여성의 비정규 고용형태의 확산,성차별적인 해고 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김태홍,2000).

(1)여성고용의 불연속 현상

그간 우리나라는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여성지위 하향,여성인력에

대한 채용과 투자에 소홀하였다.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곡선을 살펴

보면 M자형으로,그 형태가 다소 변화되기는 했으나 쌍봉형을 나타내고 있다(통

계청,2007).즉 두개의 정점을 가지는데,제1정점은 취업률이 가장 높은 시기인

20대 초반에서 나타나며 결혼으로 인해 20대 후반부터 점차 감소하다가 출산,육

아기인 30대 초반에 최저점을 형성한다.다시 자녀의 취학과 더불어 점차 증가하

여 40대 초반에 2차 정점에 이르게 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상태를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먼저 참가형태에 있어서

스웨덴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고원형,즉 20대 이후 5.60대까지 연령별 취업률에

큰 변화가 없이 완만한 등선을 이루는 취업형태를 이루고 있다(김태홍,2000).서

구사회의 여성들은 일단 고용시장에 들어오면 취업을 계속하는 것과는 달리,한

3) 지식기반사회란 학습의 양이 곧 삶의 질 및 국가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특성을 가진 사회이

다. 근대산업사회에서 상품의 가치, 즉 상품이 가진 교환가치가 그 생산과정에 투여된 노동의 양에 의

해 결정되었다면, 지식사회에서의 상품(지식상품뿐만 아니라 신발, 햄버거에 이르기까지)의 가치는 그 

생산에 투여된 학습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상품의 가치가 결국 잉여노동이

라는 점을 간파한 칼 마르크스의 경우처럼 지식경제의 상품 가치는 잉여학습을 통해 달성될 수밖에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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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여성들의 고용시장 참여에는 불연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분절현상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여성들의 지위를

하향 이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여성의 경제활동에 부정적 요인이 된다.여성근

로자에게는 한번 고용시장에서의 퇴장은 재진입을 어렵게 하고,기업에서는 숙련

된 인력의 상실로 이어져,여성인력에 대한 채용과 투자를 소홀하게 하는 악순환

을 초래하였다.

(2)육아휴직제도의 활용부재

육아휴직제도는 육아를 위해 일정한 기간동안 휴직을 한 뒤에 직장에 복귀하

는 제도로,육아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여성근로자는 경력단절이 발생하

지 않는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의 경우 이를 활용할 경우 재

고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성별직종 분리현상

우리나라 여성취업자의 직종별 구성을 보면 고용시장에서 하위직의 직종에

많은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으며,남성에 비해서 임금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

다.우리나라의 산업발달 당시 경공업과 중공업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직종이

분리된 상태에서 최근에 와서는 그 형태가 많이 완화 되었지만 아직도 다른 선

진국에 비해서 여성과 남성의 직종이 분리되어 있다.여성근로자 대다수가 고용

시장에서 하위직 직업에 배치되어 있으며,전문직 등 상위직으로의 진입이 제한

되어 있다.또한 여성고용시장이 고졸이하의 학력과 중하위직 직업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4)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

비정규고용형태의 확산은 주로 노동수요측면에 의해서 유도되고 있으며,이러

한 고용형태의 확산은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 못지않게 노동비용절감과 노동유연

성 제고를 위해서 도입․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목적을 위해 도

입된 시간제 고용형태가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가부장제도로 인해서 여성이 가

사와 육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고,또한 가사․육아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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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제도가 미비한 현실과 사회구조와 결부되어 가사와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30～39세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있다.또 정규직에 비하여

근로시간의 탄력성이 확보되는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특성도 있다.

(5)성차별적 우선해고

성차별적 해고의 유형은 혼인,임신,출산 등의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는 경우,

정리해고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경우,징계

사유나 절차 등에 있어 여성을 남성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여 해고하는 경우이

다.이것은 성별직무분리가 뚜렷한 고용시장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노동시장의 분절화로 차별을 받는 것이다.성차별적 해고

의 유형 자체가 여성의 본질적인 부문을 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2차적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이는 IMF이후 고용조정과정에서 ‘여성우선해고’의 새로

운 형태로 나타났다.이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해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우리사회의 가부장적 관행으로 기혼여성이나 맞벌이를 하는 여성을 생계

책임이 적다거나 가계 부담이 적다는 고정관념에 의한 불합리한 면을 다분히 지

니고 있다.

(6)여성의 고용에 따른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화

현재 기업은 여성인력을 고용할 경우 추가적 고용비용을 지불해야 한다.즉,

여성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여성의 임신,출산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성보

호(산전산후휴가,생리휴가,육아휴직,유산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이는 여성채용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증대시켜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7)실직여성을 위한 재취업정책의 부재

실직여성은 실직남성보다 재취업하기가 상당히 힘든 산업구조 때문에 가구주

인 여성취업자의 실업은 곧바로 여성가구주의 빈곤을 장기화시키게 된다.특히

여성가장실업자가 고용보험적용대상자가 아니면 실업급여 등 각종 실업정책을

통한 지원 대책에서 제외됨으로서,재취업 및 소득지원이 상당히 힘들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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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전에 상용고용으로 취업했던 여성가구주 실업자는 극히 적어서 특별한 정

책적지원이 없으면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하기가 더 어렵다.

(8)신인력정책과 여성

신인력정책4)하에서의 여성노동은 노동시장 유연화론에 기초한 신인력정책이

별다른 저항 없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여성노동자들은 어떠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인가.크게 나누어 두 가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하나는 여성노동력의 전면

적인 주변노동력화이며 다른 하나는 성별분업구조와 관념의 재생산이다(임세영,

1993).

첫째,여성노동은 주변노동력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러한 '여성노

동 =주변노동'이라는 등식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아 필요할 때마다 여

성들을 노동시장에서 축출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여성

노동은 지금보다 더 광범위하고 심각한 형태로 주변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다.보다 구체적으로 여성들은 점차 비정규직 노동 그리고 비공식 노동력화 될

것이며,법적 통제와 보호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게 된다.이러한 여성의 비정

규직화와 비공식화 현상은 금융,의료,유통 서비스업의 여성사무직과 판매직 그

리고 제조업의 생산직에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경향은 직

종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이미 보험사,증권사,은행 등에

서 비정규직이 상당수에 이르며 이들의 대다수는 여성이다.한편 생산직의 경우

생산시설의 해외이전,국제하청 및 국내하청,파견,가내 노동,그리고 외국인 노

동을 활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제조업 생산직여성의 고용불안정을 야기하

는 가장 큰 요소는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및 국제하청이다.8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데('85년 443건,'90년 1,243건,

'94년 4,161건)그 중에서도 제조업의 해외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업종별로는 섬유,의류,조립금속(주로 가정용 전자제품),신발,가죽 등 여

성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임세영,1993).

4) 신경제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인력정책으로 인력개발의 강화를 위하여 3가지 주요시책을 제시하고 있음.

   첫째, 공업계 고교의 확충 및 산업현장 훈련실시, 둘째, 고교단계 이후의 직업기술교육의 활성화, 다양화 

추진을 위한 전문대 입시개선 및 기술대학 설립추진, 셋째, 공공훈련원의 기능조정 및 교육훈련에 대한 유

인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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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기본적으로 성별분업구조와 성차별 의식에 기초하고 있는 신인력정책은

그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그가 전제하고 있는 '남성노동 =핵심노동력,여성노동

=주변노동력'이라는 구조를 강화,재생산하고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노동력의 주변화가 가속화되고 성별분업구조가 더욱 강화되는

현실적 구조에서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해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은

노동시장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장진입 이전부터 이미 차별화 되어있는 성별분업

구조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즉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노동자를 핵심노동자화 하는 것이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여러가

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하나로 여성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훈련 그 자체가 성차별적이지 않게 실시되는

지,그리하여 노동시장의 성별분업구조를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매우 필요해진다.또한 현재 신인력정책 구체화의 일환

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와 이에 부응하여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체제 개편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임세영,1993).

2)여성노동가설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화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남성이 일차적인 생계부

양자이며,여성은 잠재적인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무보수 가사노동과 양육노동의

책임자라고 보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밝힌다.(Tijdens,

2002:Yeandle,1999;Kahn,1999,Spalter-Roth & Hartmann,1998;Hakim,

1997).무엇보다 여성 스스로 집안일과 병행할 수 있는 고용형태를 선호하기 때

문에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남성에 비해 심화된다고 보는 것이다(안주엽 외,2002;

어수봉,1991).

그러나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공급자 측면의 선호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

다(Spalter-Roh& Hartmann,1998).유럽의 고용구조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나

이가 여성들의 고용형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이것은 여성의 가사노

동 및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설명하는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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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소는 아님을 의미한다.(Hakim,1997).지금까지 발표된 여성노동가설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유인영,2005).

(1)추가노동력가설과 실망실업가설

‘추가노동력가설(addedworkerhypothesis)'은 실업률이 높은 때에는 남편의

소득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성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

한다(김성중․성제한,2005).경제위기와 고실업시대에는 가족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므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하게 되고,이럴

때 여가시간은 감소하고 유보임금(또는 의중임금 reservationwage)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즉 여성들은 이전에 원하던 임금 수준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도

기꺼이 취업을 원하게 된다.

’실망실업(또는 취업포기)가설(discouragedworkerhypothesis)'은 실업률이

높은 시장조건에서는 취업을 희망했던 여성들 중 많은 수가 구직을 포기하게 되

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김성중․성제한,2005).경기불황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

가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임금(marketwage)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이 때 어느

정도 이상의 인적자본을 가진 사람은 의중임금의 수준을 낮추어 하향취업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인적자본이 부족한 사람은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특히 여성은 의중임금의 수준을 낮추어서라도 취

업하는 대신 취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경우가 남성보다 많은데,

이것은 여성의 경우 ‘임금노동’의 대안이 ‘여가’가 아니라 ‘가사노동’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달리 말하면,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선택을 하기가 남

성보다 쉽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두 가설이 어떤 근로자 집단에 영

향을 더 받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경기불황 또는 경제위기가 고학력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일차적 근로자군(primaryworkers)'에게 주로 영향을

미친다면 여성들의 추가적인 노동력공급이 예상되지만,반대로 경제위기가 저학력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이차적 근로자군(secondaryworkers)'에게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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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타격이 더욱 크다면 인적자본이 취약한 여성을 중심으로 실망실업이 증가할

것이다.5)

‘추가노동력가설’이나 ‘실망실업(또는 취업포기)가설’이 주로 노동공급의 측면에

서 개인수준의 행위양식을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성별분리가설(segmentation

hypothesis),안전판가설(bufferhypothesis),대체가설(substitutehypothesis)등

은 경제위기와 여성노동시장의 연관기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2)성별분리가설

성별분리가설은 이념적 또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직업 간 성별분리의 존재를

강조한다(유인영,2005).즉,직업영역에는 엄격한 성차별이 존재하며,따라서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여성중심적인 산업과 직업부분에 의존한다는 것이다.여성 고

용은 경제주기보다는 여성 중심적 부문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다시 말해

노동시장의 엄격한 성유형별 직무분리로 인해 여성근로자들이 특정직무,산업에 고

용되어 있어 여성의 고용추이는 경제주기의 변화에 고립적일 수 있으며 경기하강

국면에도 상대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이 입장은 이데올로기적,

사회적으로 구성된 직무간의 경제,즉,성별분업의 독자적인 논리를 중시한다.경

제위기 상황 하에서 여성고용은 경제주기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부문에 집중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이러한 직업간 성별 분리

는 남성 주도적인 영역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므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이다.

그러나 여성 직종의 분화는 비정규직의 여성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여성 직종

의 비정규직화를 초래하였고,여성 직종의 비정규직화는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여

성 근로자를 비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로 편입되게 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여성

직종의 비정규직화는 경제주기에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는 2차노동자군을 형성함

으로써 여성의 지위 하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5) 노동시장에 작용하는 분절구조는 여러 형태가 존재한다. 핵심부문(독점부문)과 주변부문(경쟁부문)간에 존

재하는 이중경제, 고숙련,고학력자의 직무경쟁시장과 저숙련,저학력자의 임금경쟁시장, 좋은 직장이 운집한 

일차노동시장과 근로조건이열악한 이차노동시장간의 분절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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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전판가설

안전판가설에 따르면,여성은 유연한 예비 노동력(flexiblereserve)으로 호경기

에는 노동시장에 대거 유입되고 불경기에는 노동시장에서 퇴출된다.안전판가설에

따르면 여성의 취업유형이 경제주기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예비군적

노동력으로서 경기 상승국면에는 충원되고 하강국면에는 축출된다고 보는 이론

이다(유인영,2005).즉,여성노동력은 경기변동의 충격을 흡수하는 안전판으로서

불안정한 노동력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실업률은 남성에

비해 높아지고,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여성 실망실업자가 노동시장에서 빠져

나감으로써 낮아진다.안전판가설의 이론적배경은 인적자원론이다.이에 의하면,여

성은 남성에 비해 적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비숙련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여

성 노동력의 이러한 특성은 불경기에 여성을 고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고용주측의

이득을 감소시킴으로써 현재 고용되어 있는 직업영역에서 여성 노동력을 다른 노

동력으로 대체시키게 된다.이러한 경향은 안전판 기제(thebuffermechanism)의

일부분이다.더욱이 여성의 노동력 공급은 노동전반에 대한 요구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여성의 실망실업률이 높아지고 여성노동력은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나거나 또는 비자발적으로 퇴출당하게 된다.

(4)대체가설

반면 대체가설에 의하면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고용주들은 경비를 절감하고 생

산의 유연성을 올리도록 압박받게 되며,따라서 남성노동력을 좀 더 값싸고 유연

한 여성노동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여성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유인

영,2005).안전판가설과는 달리 경제위기 하에서 여성고용은 반(反)주기적으로

(counter-cyclicaltrends)움직이게 된다.즉,경제위기 하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

고용은 오히려 증가되며,가정영역에 속해있던 여성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투입됨

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된다.그리고 이러한 불황기의 여성고용의

증가는 노동시장에 존재해 온 성별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대체가설의 입장은 여성취업이 반주기적 경향을 갖는다고 지적한다.여성이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형태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는 불황기에 기



- 17 -

업은 비용절감과 생산의 유연성 중대를 위해 여성을 남성노동력에 대체하여 사

용하기 때문에 여성의 고용은 완만하게 증대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3.국내외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정책

1)우리나라의 여성 고용촉진 지원정책

(1)여성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정책

① 여성고용할당제

여성고용할당제는 산업 또는 직종에서 채용과 승진 시 법률 및 정부규제에 이

해 일정량의 인원을 여성에게 배분하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여성적 특성을 최대

로 활용하고 사회조직도 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정책화되어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여성고용할당제는 여성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활용하

여 국가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유용한 조치이며,이 제도를 통해 우리사

회는 차별을 부추기던 보수적 의식을 계몽하고 여성의 불이익 구조화에 대한 해

결책을 찾고자하는 정책이다.또한 할당제 실시를 통해 여성의 고용기회가 늘어

나고 여성이 획득하는 경제적 이득이 증가함으로써 여성 자신들도 스스로를 더

욱더 개발하게 되어 사회전체의 이익변화를 유도하고 촉진시키는 파급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유경희,2003).고용할당제는 노동시장의 차별 중 특히 채용차별,

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 차별에 국가가 개입하여 성별산업간 분단,성별 직종간

분단 및 내부 노동시장 차별의 완화를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인 제도이다.

여성고용할당제는 젠더쿼터시스템(genderquotasystem)이라고도 한다.여성

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정치·경제·교육·고용 등 각 부문에서 채용

이나 승진 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이다.1970년대 미국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

다.미국은 논란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반면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은 획기적인

여성정책으로 실효를 거두었다.특히,스웨덴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한 성(性)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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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하가 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사항을 두고 있다.타이완과 필리핀 등

은 정치부문에서 40∼50% 할당제를 두어 여성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이는 효과

를 거두었다(유경희,2003).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연합 여성회의(UNWomen'sConference)가 권고

안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이슈로 떠올랐는데,2010년까지 사회 각 부문에서 여성

의 참여를 30%에 이르도록 정하고 있다.한국은 30%를 보장하고 있으나 공무원

과 교육계 이외에는 미흡한 실정이다(유경희,2003).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국

가와 기업,교육계의 주도로 각 부문에서 도입되고 있어 향후 여성의 참여비율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기혼여성의 육아지원제도

기혼 취업여성의 상당수가 직장과 가정의 이중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영․유아보육시설 확대와 관련된 정책을 펼치고 있지

만,아직도 여전히 보육비용의 대부분은 가계가 부담하고 있으며 기혼여성들은

보육에 따른 높은 기회비용 때문에 취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이

와 관련하여 최근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화가 논의되고 있다.이는 모성보호 비용

의 일부를 사회가 부담함으로써 여성들의 취업을 촉진시키고,고용의 지속성을

유지하며,주부의 인적자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정부는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근로복지진흥기금,고용보험기금 등의 연․기금을 통하여

현재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③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여성이 결혼,출산 등 각 생애단계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로 여성재고용장려금,여성가장고용촉진

장려금,육아휴직장려금 등이 있다.

④ 여성재고용장려금 제도

여성재고용장려금은 여성들이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경력단절

로 인해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저해되므로,이들을 재고용하는 사업주

를 우선 지원하여 여성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임신·출산·육아

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 후 6월 이후 5년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로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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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취업이 곤란하

고 생계가 어려운 여성가장실업자의 재취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고

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한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기타 가족부양

의 책임이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한 경우 지급된다.

⑥ 육아휴직장려금 제도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간접노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30일(산전후 보호휴가 90일 제외)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피보험자인 근로자에

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토록 함으로써 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남

성근로자인 경우에도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⑦ 여성발전기금 제도

각 자치단체별로 2007년 1월 여성발전기금 지원대상 단체에 대한 기금지원사

업(집행요령 등)설명회를 개최한 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한편,여성발전기

금 지원사업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여성의 능력개발,권익증진,양성평등 분

야 등에 281개 사업 1,109백만원을 지원하여 여성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또한,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여성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창업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2)취약계층여성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 및 제도

① 취약계층 여성의 분류별 지원정책 및 제도

취약계층이란 일반적으로 남다른 사회적,경제적,심리적 특징으로 인해 다른

집단 보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집단을 취약집단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이지

혜,2004).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여성의 범위를 보면 크게 전통적인 경제적․사

회적 배제계층,노동시장에서의 배제계층,특수취약계층,한시적 취약계층으로 구

분되고 있다.전통적인 경제적․사회적 배제 계층에는 저소득층 여성,저학력 여

성,저학력 여성근로자,기혼여성을 구분하고 있다.노동시장에서의 배제 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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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기실업여성,비정규 근로여성이 포함된다.특수취약계층에는 학령기 장애여

성,성인 장애여성,여성수용자,외국인여성 기혼자 등이 있다. 한시적 취약계층

에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외국인 근로자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이들에 대한 정부

의 각종 지원정책은 아래 <표 Ⅱ-1>와 같다.

<표 Ⅱ-1>여성의 분류별 지원정책 및 제도

기 준 취약계층 관련 제도 및 정책

전통적인

경제적

사회적

배제 계층

저소득층 여성 여성고용할당제,여성발전기금

저학력 여성 여성발전기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저학력 여성노동자 여성발전기금,여성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기혼 여성
여성고용촉진장려금제도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장

에서의

배제 계층

장기실업여성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비정규 근로여성
여성고용촉진장려금제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특수취약

계층

학령기 장애여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성인 장애여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여성수용자 갱생보호법

외국인 여성 기혼자

(국제결혼)
지자체 별로 시행

한시적

취약계층

여성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직업능력개발훈련수당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고용허가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촉진법

지자체 여성발전기금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4),“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여성의 범위 및 특징,”

② 취약계층여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전통적인 경제적․사회적 배제계층에서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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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여성인력개발센터,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훈련모집과정

은 케어복지사,방과 후 아동지도,PC실무,이공계 전문기술연수(혼합)등으로 훈

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저소득 중복계층이 학생 및 기혼자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케어복지사 등 고용상태가 비정규직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저

학력여성 및 저학력여성노동자의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사무관련,

제과제빵,창업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부(민간,공공),여성부(여성인력

개발센터)에서는 기계,전기,전자 등 저학력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

하고 있다.기혼여성의 경우 여성부산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중소기업청,대한상

공회의소,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가장 활발

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경리회계 등 48개 과정 및 여성창업과정 등이 이루어지

고 있다(이지혜,2004).

노동시장에서의 배제계층 중에서 장기실업여성의 경우 여성부 여성인력개발센

터와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경리회계과정 등 58개 기관에서 80개 과정의

경력단절여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지혜,2004).비정규근로여성의 경우

노동부,여성부의 직무능력향상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수취약계층에서 학령기 장애여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고용촉진공

단을 중심으로 장애인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성인장애여성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디자인,공예,인쇄매체,

건축,외식,IT,의상,애니메이션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여성수용자의

경우 법무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진행하면서 미용,제과제빵 등의 창업과정

을 운영하고 있다.외국인여성 기혼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글이나

요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시적 취약계층 여성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통일부 하나원을 중심으로 진

로의사 결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한글 및 적응기초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등 취약계층의 지원기관별 훈

련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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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리나라 여성 직업능력개발 지원정책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

며,인적자원의 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가용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더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

가욕구가 계속 높아지고 인적자본투자를 통한 노동력의 질적 제고가 빠르게 지

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인력을 전략적으로 양성․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이나 고학력화 추세로 앞으로 노

동시장 내에서의 여성인력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따라서 여성의 노동

시장에의 중도이탈로 인한 노동공급의 단속성과 고학력여성의 유휴인력화 등 여

성인력 특유의 취약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보화,지식화사회의 도래로 섬세하고 유연한 감성을 지닌 여성의 능력 활용

의 폭이 넓어지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더욱 큰 비중을 갖게 될 것이

다.특히 1998년 이후 우리경제는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실

업률이 증가되고 가계의 소득원으로서 여성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임

금수준의 안정과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도 여성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할 것이다.따라서 여성근로자 고용안

정과 여성인력의 산업인력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들이 결혼,출산으로 인해서 퇴직하고,퇴직한 이후에는

잘 발달된 내부노동시장으로 인해서 정규직으로 재취업이 거의 힘든 상황에 있

다.최근 각국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유

연화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전업주부의 증가와 함께 비정규직 여성인력이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KoreanShadow Report,1998).

재취업을 희망하는 전업주부들의 경우 취업을 위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

을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고,재취업을 희망하는 주부들을 훈련하는 기관들이

수요자의 요구와 자원에 맞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며,노동시장의 수요에 맞는

훈련의 창출 그리고 양자간의 연계성도 부족하다.재취업교육의 많은 부분이 기

혼여성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임시적이고 단순기술을 요하는

노동의 훈련만 수용한다.즉 취업단절로 인한 공백을 매워주거나 사회변화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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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경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훈련을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성고용의 안정과 남성에 대한 상대적 불리함을 극복하는 필요조건은 직업에

대한 준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이다.여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범위와 질

이 보다 높아져야 하며 시대의 흐름과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 증가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현실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준비되어야 한다.여성은 생애주기와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아야할 필요성이 남성들보다 크며,결혼이나 임

신,출산 등으로 직업생활이 중단되었다가 복귀할 때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수

적이다.새로운 지식,기술의 습득을 위해서는 사회교육이라는 제2의 직업능력개

발교육기회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또한 직업에의 참여와 이동에 따른 적응을 위

해서도 직업사회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은 우선 유휴인력을 경제분야로 흡수하고자하는 이

유이며 또한 특별한 기술 없이 단순직이나 판매직,비정규직 등에 종사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에게 기술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그들의 임금이나 지위를 향상 시

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산업사회의 인력수요를 공급함에 있어 학교교육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과 기능

에는 한계가 있다.직업인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정규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

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회교육을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이무근,1999).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직업능력개발훈련기회는 남성에 비

해 불평등한 것이 현실이다.

2003년 현재 여성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8.9%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교육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여성은 41%,남성은 41.4%,대학졸업

자의 경우 여성이 24.8%,남성이 41.4%로 교육기회 자체에서 남성과 차이가 나

고 있다(통계청,2003).여성의 사회참여의 폭과 질이 크게 향상된 것이 사실임에

도 여전히 사회적인 직업활동에 있어서의 조건은 여성들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

이다.따라서 남성들과 구별되는 여성들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교육이 필요한 것이

다.

여성의 취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취해야할 정책의 방향은 고용에서의 차별

적인 관행을 제거하는 정책,가족책임과 근로를 병행하면서 경력을 개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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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여성인력에 대한 투자확대 등이 있지만,이중에서 발상의

전환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동시에 근본적인 대책이 직업능력개발훈련기회

의 확대이다.

정부에서는 인적자원개발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큰 하위직 재직근로여성,비정

규여성근로자,전업주부 등과 같은 여성 집단이 생애에 걸쳐서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를 위해서 먼저 저숙련 재직근로자와 비정규여성근

로자들이 급속히 변화하는 직업요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기

회를 확대한다.또한 모자가구의 여성가구주,미혼모 등과 같은 취약계층 여성인

력이 지식기반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능력개발을 담당하는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체제의 유연성을 제고시킴으

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더불어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지식격차에

따른 양극화 현상으로 가장 소외되기 쉬운 집단중의 하나인 전업주부의 경제적,

사회적 능력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이들 인적자원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다.

남성에서의 경우와 달리 여성은 생애 단계별로 취업단절이 심하고 또한 비공

식부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령에 관계없이 양성훈련에 대한

수요가 많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의

기본적인 틀에 의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양성훈련은 기능사양성 특별훈련과

정이 전부이다.이 과정은 제조업,생산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여

성의 취업경력과는 상당히 맞지 않다.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여성인력개발센

타,여성회관,지방자치단체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중심으로 취업 혹은 재취

업희망여성을 위한 양성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국폴리텍대학 및 공공 훈련기관에서도 비제조업 부분에 초점을 맞춘 양성훈련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근로자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정규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여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이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

업주로부터의 직업능력개발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려

되어야 한다.또한 종래의 정부나 사용자 중심의 능력개발사업에서 근로자 주도

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교육훈련과정의 목적과 과정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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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처 지원정책 실시규모 비 고

노동부

실업자훈련6)

고용촉진훈련7)

고용촉진단기적응훈련8)

다기능기술자과정9)

기능사양성과정10)

여성가장실업자훈련11)

여성가장창업지원

여성고용안정기금지원

여성재고용장려금지급12)

82,772명

7,528명

47직종

2,238명

784명

1,985명

2,908명

1,989업체

-

2005년 기준

2005년 기준

2007년 기준

2006년 기준

2006년 기준

2005년 기준

‘99~’05까지

2005년 기준

1인 월30만원

여성가족부

전업주부재취업훈련지원

사회적일자리취업지원

지역사회맞춤형취업지원

전문직종훈련지원

여성일자리창출

1,157명

58기관 70과정

1,569명

10기관 10과정

-

2006년 기준

2006년 기준

2006년 기준

2007년 기준

지자체와 협약체결

로자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그에 따른 비용을 정부나

고용보험이 제공하고 교육휴가 등 시간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유급교육휴가제를 비정규근로자들에게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부 각부처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은 <표 Ⅱ-2>과 같다.

<표 Ⅱ-2>여성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부처별 지원정책

6) 실업자훈련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실업자 또는 신규미취업자에게 필요한 기능습득의 기회를 지공하는 

훈련

7)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은 실업자, 취업보호대상자, 영세농어빈 등의 취업과 창업에 필

요한 훈련으로 지자체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8) 고용촉진단기적응훈련은 주부 또는 50세 이상의 준고령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1개월 이내의 단기훈련을 

무료로 실시하고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있음

9)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실시하는 2년 양성과정

10)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실시하는 1년양성과정

11)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실직여성가장 창업지원, 여성가장 고용촉진장려금 등으로 이루어짐

12) 퇴직 여성근로자를 6개원후 5년내에 당해 사업장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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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부처 훈련 내용

저소득층 여성

지방자치단체,여성부

지식경제부

케어복지사,방과후아동지도,

PC실무등

이공계전문기술연수등(혼합)

저학력 여성 여성부(여성인력개발센터) 사무관련,제과 제빵,창업 등

저학력 여성노동자
노동부(민간,공공),

여성부(여성인력개발센터)
기계,전기,전자 등

기혼 여성

여성부(여성인력개발센터)

중소기업청,대한상공회의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경리회계등 48개 과정

여성창업과정 등

장기실업여성
여성부(여성인력개발센터)

대한상공회의소

경리회계 58개 기관 80개과정

경력단절여성 프로그램

비정규 근로여성 노동부,여성부 직무능력향상교육

지원부처 지원정책 실시규모 비 고

교육인적자원부 고학력경력단절여성재취업지원 4지역 13과정 2007년 기준

지자체

여성일자리찾기프로젝트

여성희망일터사업

여성뉴딜정책13)

4,600명

137명

8기관 20과정

서울시(‘04~’06)

충북(2006)

경기

자료 :고혜원(2007),“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재취업촉진,”

pp.31-54,

한편 <표 Ⅱ-3>에서 보는바와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지원은

지원부처가 다양하고 여러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의 다양화는 훈련을 받으려는 여성들에게 혼란을 가중시

키고,예산의 중복지원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표 Ⅱ-3>취약계층 여성의 분류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부처 및 훈련내용

13) 2007년도부터 만30세이상 55세 미만 여성실업자 및 비경제활동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경기여성뉴딜 

사업이 진행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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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부처 훈련 내용

학령기 장애여성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특수교육지도

성인 장애여성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

디자인,전자,공예,

인쇄매체,건축,외식산업 IT,의상,

애니메이션 등

여성수용자 법무부 미용,제과제빵 등 창업

외국인 여성 기혼자

(국제결혼)
지방자치단체 한글,요리 등

여성 북한이탈주민 통일부-하나원 진로의사결정프로그램

외국인 근로자 노동부-산업인력공단 한글 및 적응기초

자료 :각 부처별 홈페이지 자료 발췌(2008)

3)외국의 여성 직업능력개발 지원정책

(1)미국

미국에서 여성이 25%를 넘지 않는 비전통적인 직종들은 강한 노동조합,높은

임금,상여금과 관련되어 있다(신용자ㆍ김영신,2000).정부는 이러한 직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이러한 직종은 숙련된 생산직 노동뿐만 아

니라 서비스,의료,정보통신,기타 공공산업 등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서비스에 기초한 산업의 대부분이 21세기 유망직종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부의 여성국 및 훈련국은 비전통적 직업의 여성충원,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여성국은 도제훈련 EETA국(EETA's

BureauofApprenticeshipandTraining)과 함께 1992년의 WANTO(Womenin

NontraditionalOccupationsandApprenticeships)법에 의거하여 기술지원 프로그

램을 실행하고 있다.지역 조직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여성비전통적 직종

에 여성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을 기업주와 조합에게 지원하고 있다.여성

국과 ETA(Employment& TrainingAdministration)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사무소는 시범사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이무근,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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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부 고용․교육․훈련의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여,기존의 고용과

훈련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있다.개별적인 경력관리와 상담을 도와주며 이력서 작

성,면접,네트워킹,전화 인터뷰 등의 기술에 대한 훈련을 시켜준다(이무근,

1999).그 밖에도 구직클럽 등을 비롯한 여러 모임 간의 네트워크구성 등을 지원

한다.특히 이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자 할 경우 가사부담을 경감시

켜 주며 효율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가족친화적인

서비스라는 장점을 가진다.

민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먼저 지역여성센터(The Woman's

center)의 재취업 교육이 있다.1년에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프로그램이 운영

되며,신체적․직업적․경제적․법적인 안정을 위해 관련된 정보가 주로 제공된

다.교육은 강의,세미나 등의 형태로 진행되며,여성의 재취업과 관련된 직업탐

색․전환․교육으로 이루어진다.

<표 Ⅱ-4>TheWoman'scenter의 재취업교육 프로그램

영 역 프로그램 내 용

직 업 탐 색

직업탐색포럼
직업상담사의 도움으로 직업을 탐색하고 경력을 설계하

며 구직정보와 구직전략을 제공받음

직업탐색출발
면접기술,이력서쓰기,직업탐색 모니터 도구,네트워킹

등 단계별 구직요령 제시

직업찾기
경제적 능력보다는 개인의 개성,관심,가치 등에 중점을

둔 직업탐색

직 업 전 환

직업선택탐험
인생의 개인적 목표와 가치에 바탕한 새로운 직업세계의

탐험과 직업방향 설정

직업전환

직업전환을 준비함에 있어 필요한 가치 있는 직업정보

제공과 다음 단계의 행동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전략

세우기

직업전문교육

행사기획
국제 협약이나 행사 위주의 시사회 등을 준비하는 기획

가가 되기 위한 준비와 전략

직업상담사
다른 사람의 직업선택을 조력하는 직업상담사가 되기 위

한 직업교육훈련

자료 :http://www.thewomans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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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취업 희망 여성들은 전문적인 직업능력을 보유하고자 대학 정규과정

에 재입학하거나 대학평생교육원을 이용한다.이들을 위해 학업 복귀를 도와주는

Re-entryprogram은 학업복귀에 필요한 상담,진로지도,전공선택,기초교육 등

을 제공하고,시간제 등록을 통해서도 계속교육이 이루어진다.워싱턴대학의 여

성센터는 대학에서 재입학하고자 하는 기혼여성들에게 입학정보제공,학과소개,

상담,경제적 보조금을 통해 이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대학 진입을 적극

지원해 준다.더욱이 소외계층 기혼여성들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가족지원까지 보조하고 있어 이들이 복합적인 어려움을 극복하

면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또한 대학평생교육원

에서는 각종 자격증코스와 전문직업 준비과정,직업별 직업능력 향상과정이 다양

하게 운영되고 있다.UCLA 평생교육원의 경우 연간 4,000여개의 전문화된 강좌

에 약11만 명이 등록․수강하고 있으며,1990년 통계에 의하면 수강자의 약 84%

가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고학력자로 알려지고 있다(교육부,1997;우경옥,

2002).

(2)영국

영국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접근성이 남성보다 낮은데 이는 훈련자체의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내의 위치와 본인의 환경에 의한 요

소가 많다는 인식에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즉 여성취업자 중 자녀가 있는 여

성,시간제근로자,무자격 혹은 낮은 자격소유자,말단직,저임금직종의 여성들은

특히 훈련에서 차별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하에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남성

과 동일한 기준에서 시행되기보다 여성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시각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여성과 관련된 노동시장정책은 주로 근로연금부(DepartmentforWorkand

Pensions)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고용지원을 담당하는 직업센터플러스 역시 근

로연금부에 속한 기구인데,최근 근로연금부에서는 전업주부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하기 시작하였다(고혜원,1999).

한편,영국정부는 저숙련 여성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여성과 일위원회

의 보고 및 권고에 따라 교육기술부는 2006년 8월부터 ‘훈련을 통한 진전(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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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ain)'프로그램을 통해 작업장에서 3등급 훈련(Level3Training)을 제공하

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향후 2년간 총 2,000만 파운드가 저기술 여성

에 대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저기술 여성들이 거

의 취득하고 있지 못한 3등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 기금은 사용자와 훈

련을 통한 진전 프로그램이 공동으로 부담한다.훈련을 통한 진전은 2006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사용자들로 하여금 필요한 기술의 내용을 잘 파악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기술훈련 매개기관(brokers)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저기술 여성들의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술코칭 서비스(Skill

CoachingService)가 실시되고 있다(고혜원,1999).

이러한 교육기술훈련의 효과를 보완,배가하기 위해 여성과 일위원회는 여성

들이 보다 더 고임금 직업으로 진입하는 것을 쉽게 해 주는 경력개발경로의 중

요성 역시 강조하고 있다.‘부문별 여성과 일 경력개발 이니셔티브’는 향후 2년간

1천만 파운드의 기금을 사용자에게 매칭 펀드로 산업별훈련위원회에 새로운 모

집방식과 경력경로의 개발을 위해 제공하기로 하였다.이러한 노력은 여성의 참

여가 낮고 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부분에서 여성을 모집하고 보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약 1만명의 여성에

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김혜원,2007).

한편 여성과 일위원회는 고등교육을 받은 고학력여성들이 본인 능력이하의 직

업에만 머무는 이유를 양질의 단시간근로 일자리 및 직업의 부족에서 찾는다.따

라서 위원회는 통상산업부에게 양질의 단시간근로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권유하

며 또 그러한 근로문화 변화를 위해 예산지원을 하기로 하였다.이러한 고급 직

업에서의 단시간근로 확대는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인력모집 비용과 보

유율을 높일 것이므로 결국 기업가에도 도움이 되는 일로 영국정부는 간주하고

있다.고위직과 양질의 직업에서 단시간근로 일자리수를 증가시키는 프로젝트를

위해 지역지방자치부(DepartmentforCommunitiesandLocalGovernment)는 약

50만 파운드를 지원할 예정이다.사용자는 자기 기업에서의 양질의 단시간근로

직무를 늘리기 위해 전문가자문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자원조직체들(voluntaryorganization)역시 이 예산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이

지원은 주로 직무공유서비스(job-shareservice),고위관리 및 전문직 여성을 위



- 31 -

한 e-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며,문화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14)기금의 사용방식에 대해서는 경영자단체 및 노동조합총연맹

과 논의하여 협력적으로 결정하기를 권고한다(여성과일위원회,2006).

한편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은 여성재취업 연결망(The Women Returners

NetworkContact)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조직은 여성에게 자금출처와 그

들의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여성들에게 제공되는

많은 훈련과정은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며,훈련기관과 시간은 여성

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유연하게 운영한다(고혜원,1999).

정부가 지원하는 TOPS(TrainingOpportunitiesSchemes)는 새로운 기술의 획

득,오래된 기술의 보수,새로운 직종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발되었다.대부분의 교육생들은 중년기혼여성으로서,

여성재취업자의 훈련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1개월에서 1년 이내

의 기간동안 대학에 있는 기능훈련센터 또는 기업체에서 전자공학과정,타자,경

영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진행된다.대부분의 여성훈련생은 대학에 있

는 사무직,상업,비서직 과정을 이수했으며,그 밖에도 호텔,간호,조리,컴퓨터

과정을 교육받고 있다.또한 훈련생은 가족부양책임에 따라 수당을 달리 받으며

교통비와 숙박수당의 혜택도 받는다.

여성을 위한 WOW(WiderOpportunitiesforWomenCourses)은 일정기간 가

정에 있었던 여성들이 직장복귀를 도모하고자 유럽공동체 사회기금을 지원받아

개설되었다.여성을 위한 폭넓은 과정은 재취업여성에게 고용,직업능력개발훈련,

지속적인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혜원,1999).

(3)독일

1970년대 제정된 평생교육법,성인교육법에 기초하여 공식적인 성인교육기관

이 된 독일의 시민대학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한 공공기관이나 법인체로 사회교

14) 고기술 전문직이 좀 더 단시간근로화 하도록 지원하는 전국 양질의 단시간근로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업

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트타임 고위직 역할 모델 발굴, 웹에 기초한 직무연결, 파트타임 구직자, 고급 

파트타임 일자리 제공자; 직무공유서비스; 양질의 파트타임 직무창출을 위한 컨설팅 제공; 고위 전문직 여

성을 위한 e-네트워크;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파트타임직 및 훈련제공; 여성 경력단절 이후 취업자를 위

한 특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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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을 제공한다(김기홍,1999).시민대학에서는 직업전환교육,직업향상교육,

학력보충교육,판매직종교육,외국어교육,속기,타자,컴퓨터,부기 등을 비롯한

직업계속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교육과정에 참가한 75%의 학습자는 여성이

다.시민대학은 여러 대외적인 단체나 조직과 공동으로 다양한 사회교육사업,고

용촉진사업 및 능력함양사업을 진행하며,유럽자격증,국가자격증,시민대학자격

증,상공회의소자격증 과정도 개설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에서도 여성 재취업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데,라인네

노동조합이 여성 재취업교육프로그램은 예비과정과 본과정,후기관리의 세 단계

로 구성된다(김기홍,1999).이 프로그램의 예비과정은 본과정에 대한 사전 정보

획득,학습자들의 적성과 흥미를 시험하는 준비과정으로써,본과정 직업교육을

받기 위한 예비단계에 속한다.대체적으로 학습자의 동기유발,재능,취미,자질

발견,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컴퓨터기초,지원서 작성,면접시험연습,직업진

로에 대한 계획수립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본과정은 직업생활내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함으로써 직업생활에서 요하는 실제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단계이다.마지막으로 후기관리는 직업교육기관이 직업교육의 수료생들

에게 진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며,일자리를 소개함으

로써 후속관리하는 단계에 속한다.이 프로그램은 강의,대화,연극,집중적 훈련,

관철시키기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이론교육이 실시되며,이는 실기

와 병행된다.더욱이 부정적인 이전 학교의 경험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경쟁에

서 오는 압박 등 심리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진행된다(황경선,2007).

한편,직업교육센터에서도 재취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1996년 4월에서

1997년 1월 동안 재취업 여성과 장기실업여성을 위한 판매직종의 영업직 적용시

책은 베를린의 직업교육센터(Berufsbildungszentrum)에서 이루어 졌다(김기홍,

1999).이 프로그램은 이전에 ‘35세 이후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이름 하에 베를린

시의회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중년여성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자녀가 있고 판매

직종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진 자이거나 자녀양육 이후 사무직에 복귀하고자 하

나 시간제를 원하는 여성 중 사전지식 보유여부와 긴박성을 고려하여 제공되었

다.교육은 2개월의 기업 내 실습을 포함하여 9개월 과정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

능,가정에서 직장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특히 모든 참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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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은 이 시책의 수료 후 3년간 노동부로부터 사회보장비를 지급받으며 참여기

간 동안 실업수당,가계수당 또는 유럽사회기금의 지원을 받는다.

(4)외국사례를 통한 시사점

미국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여성비전통적 직종에 여성고용을 증가시키기 위

한 비용을 기업주와 조합에게 지원하고 원스톱 직업센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

여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사용함으로써 가족친화적 강

점을 지니고 있다.

영국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여성들이 보다 고임금 직업으로 진입하는 것을

쉽게 해 주는 경력개발경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여성의 참여가 낮고 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부분에서 여성을 모집하고 보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

하고 있다.특히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많은 훈련과정은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

으로 가능하고,훈련기관과 시간은 여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유연하

게 운영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75%가 여성인 직업계속프로그램의 운영과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여성재취업교육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센터의 재취업교육

이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모든 교육 참여 여성들에게는 수료 후 3년간 노동부로

부터 사회보장비를 지급받으며,참여기간 동안에도 실업수당,가계수당 또는 유

럽사회기금의 지원을 받는다.

위에서 살펴본 외국사례를 근거로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첫째,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가사와 육아의 부담으로 인해 여성들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상실

함으로써 경력단절로 이어져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적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이들 여성인적자원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둘째,임시처방식 정

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정부재정의 중복투자나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접근성에 있어서도 수요자 입장보다는 공급자적 입장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들이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접근성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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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셋째,취업을 원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부담으

로 인하여 교육 참여가 쉽지 않은데 교육훈련기간 동안에 기초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수료 후 취업 시까지 일정기간동안 독일에서와 같이 실업수당,가계수당 등

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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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실태분석

1.우리나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실시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은 근로자직업훈련촉

진법이다.이 법은 기존이 직업훈련기본법과 고용보험법의 이원적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직업훈련기본법을 대체하여 1997년 12월에 제정되었고,

1999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그리고 2001년 3월에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이 이루

어졌다.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규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을 보면 다

음과 같다.(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3조).첫째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

인의 희망과 적성,능력에 맞게 직업에 종사하는 전기간에 걸쳐 단계적,체계적

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둘째로 기업 등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훈련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셋째로 교

육관계법에 의한 학교교육 및 산업사회와 밀접한 관련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넷

째로 고령자,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비진학청소년,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군전

역자 및 전역예정자,여성근로자,중소기업 및 제조업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한다.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크게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훈련교사훈련으로 구분된다(남상균ㆍ장재호,

2003).또한 이 중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은 다시 훈련과정에 따라 양성훈련과

향상훈련 및 전직훈련으로,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훈련,현장훈련,통신훈련으로

구분된다.양성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진 자에게 더 높

은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필요한 지식ㆍ기능을 보

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반면 전직훈련은 종전의 직

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다.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접근성을 제

고하기 위한 정부지원과,훈련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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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지원으로 구분된다(남상균ㆍ장재호,2003).이

와 관련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국가 등의 직

업능력개발훈련과 사업주 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

다.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등은

실업자,비진학청소년,저소득층 등 취약애로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고용

촉진훈련 및 실업자훈련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위

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또한 정보통신분야 및 생산직관련 기

능인력 등 인력부족직종에 대한 인력양성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그리고 훈련시장

의 활성화 및 민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지정,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등에 관한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

하고,민간훈련기관에 대한 훈련시설 등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 직업훈련은 4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우리나라에는 510개소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있는데

이중 63개의 공공직업교육훈련 기관에서 사무자동화 등 58개 직종에 대하여 여

성을 교육훈련 시키고 있다.공공직업교육훈련 기관 중에서 가장 고급인력인 다

기능기술자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설립한 한국폴리텍 여자대학은 국내 유일

한 여성전용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정규과정인 정밀계측,컴퓨터,응용설계,반도

체 디자인,인터넷미디어,패션디자인학과 등 6개 학과에 6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또한 실업자 재취직 및 고용유지훈련,직무능력 향상훈련,생활기술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지역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그 외 사업내 직업훈련 기관

115개소,인정직업훈련원 77개소 등 모두 255개소에서 여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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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관수 대 표 직 종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 63
사무자동화,패션디자인,정밀계측,귀금속공예,정

보처리 등 58개 직종

사업내

직업능력개발훈련
115

신발류,전자조립,반도체조립,도배,방적기조정

등 76개 직종

인정직업능력개발훈련 77
정보처리,컴퓨터산업디자인,미용,한식,사무자동

화 등 40개 직종

계 255

<표 Ⅲ-1> 여성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자료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한편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녀차별 금지기준”은 1999

년 7월 동법률의 시행과 함께 고시되었는데 교육훈련분야에서의 남녀 차별 금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첫째,해외연수.직업능력개발훈련 등 각종 교육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성을 제외하는 경우,둘째,

교육기관,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여건 제공과

교육활동에 대한 행.재정지원 등을 달리하는 경우,셋째,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경우,넷째,공공기관 및 사업장에

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동일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교육내용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여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교육훈련

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그리고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의 제1차 여성

정책 기본계획(1998)에 의하면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여성교육훈련 비율을 2000년

도 25%,2005년도에 30%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공업계 고교 또는 직업전문학

교 수료여성의 특례 입학제도입,전문대졸 이상 여성의 기능대학 편입기회를 부

여함으로서 여성들이 공공직업훈련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이 추진되고 있다.

2004년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현황은

<표 Ⅲ-2>에서 보는바와 같이 실업자훈련 53,428명,취업지원훈련 18,056명,정

부위탁훈련 16,014명,기능사양성훈련 10,673명으로 총 98,171명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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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교육훈련생 특성별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 현황

(단위:명)

구 분 총 계
실 업 자

재취직훈련

취업지원

훈 련

정부위탁

훈 련

기 능 사

양성훈련

실시인원 98,171 53,428 18,056 16,014 10,673

성 별
남 51,727 22,272 8,277 12,058 9,120

녀 46,444 31,156 9,779 3,956 1,553

학력별
고졸이하 57,536 27,850 9,647 11,892 8,147

초대졸 이상 40,635 25,578 8,409 4,122 2,526

연령별

29세 이하 52,972 24,135 10,092 10,703 8,042

30～39세 28,808 19,698 4,837 2,750 1,523

40～49세 10,536 6,303 2,151 1,311 771

50세 이상 5,855 3,292 976 1,250 337

자료 :노동부(2005),“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2000~2004),”p.38.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관련 정부의 재

정 투자도 <표 Ⅲ-3>에서 보는바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Ⅲ-3>연도별 직업능력개발 재정투자 추이15)

(단위: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 체 8,062 8,584 9,752 1,583 13,966

고용보험기금 5,921 6,424 7,268 9,269 11,401

일 반 회 계 2,141 2,361 2,484 2,314 2,563

자료 :노동부(2008),“노동백서,”p.499.

15) 2003년 이후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재정투자 추이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직업능력개

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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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수(항목) 변 수 내 용

교육훈련 전

Ⅰ-4

Ⅰ-6

Ⅰ-8

Ⅰ-9

Ⅱ-6

Ⅰ-10

Ⅱ-3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경험

입사경력

실직사유

훈련과정 지원동기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

훈련과정 인지경로

참여시 애로사항

2.실태분석

1)조사방법 및 표본특성

(1)조사방법

본 연구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방안을 모색하고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가중

인 여성을 대상으로 대면설문을 실시하였다.이러한 연구수행을 위해 2008년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연구자는 한국폴리텍Ⅱ대학 남인천캠퍼스와 일산장애인

학교에서 교육중인 훈련생을 대상으로 총 300매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배포하였

다.이 중 228매를 회수하여 76%의 회수율을 보였고,응답내용이 부적절한 17매

를 제외한 211매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70%의 사용율을 보였다.

(2)설문구성

설문의 구성은 <표 Ⅳ-1>과 같으며,설문내용은 선행연구논문과 조사자의 관

련업무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다.질문의 형식은 답변할 내용을 범주화하여 그

것을 표시하는 선택기준을 주는 객관식 질문형식을 사용하였고,응답의 형식은 5

단계 척도법에 따라 응답자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Ⅳ-1>설문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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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수 백분율

연령

20세 미만 23 10.9%

21～29세 80 37.9%

30～39세 65 30.8%

40～49세 24 11.4%

50세 이상 19 9.0%

구 분 변수(항목) 변 수 내 용

교육훈련 중

Ⅰ-11

Ⅱ-1

Ⅲ-2

Ⅲ-3

수강과정에 대한 만족도

여성관련 지원제도 인지여부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수준

훈련수강이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

교육훈련 후

Ⅱ-4

Ⅱ-5

Ⅲ-1

Ⅳ-7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 후 고려점

훈련 수료후 재교육분야 및 재수강 의사

수강 후 본인이 원하는 고용형태

취업준비 시 애로사항

직업훈련에

관한요구

Ⅱ-2

Ⅲ-4

Ⅲ-5

Ⅳ-2

Ⅳ-6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부처

취약계층에 필요한 훈련분야

적정한 훈련수강 기간

수료 후 취업에 필요한 제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가장 필요한 계층

(3)표본특성

연구결과의 분석을 보다 정확히 하고,그 결과에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서는 연구이 표본이 되었던 조사대상의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

나타난 표본의 특성은 <표 Ⅳ-2>와 같다.

연령별로는 20세미만 10.9%,20～29세 37.9%,30～39세 30.8%,40～49세

11.4%,50세이상이 9%로 나타났고,학력별로는 초졸이하 1.9%,중졸 3.3%,고졸

43.1%,초대졸 35.1%,대졸이상이 16.6%로 나타났다.혼인상태별로는 기혼 36%,

미혼 48.4%,이혼 11.8%,사별,별거 등 3.8%로 나타났으며,부양가족 형태별로

는 본인 42.2%,부모 30.8%,배우자 12.8%,형제 10.9%,기타 2.9%로 나타났다.

<표 Ⅳ-2>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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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수 백분율

학력

초등학교졸 4 1.9%

중학교졸 7 3.3%

고등학교졸 91 43.1%

초대졸 74 35.1%

대졸이상 35 16.6%

결혼여부

기혼 76 36.0%

미혼 102 48.4%

이혼 25 11.8%

별거,사별 8 3.8%

가족부양자

본인 89 42.2%

부모 65 30.8%

배우자 27 12.8%

형제 23 10.9%

자녀 2 0.9%

기타 5 2.4%

2)실태분석

(1)직업능력개발훈련 전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훈련참여 경험을 살펴보

면,1회 (55명),2회 (32명),3회 (4명),4회이상 (6명),없음(114명)순으로 응답했

다.여성들의 54%정도가 3개월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양성과정에 경험이 없

었으며 횟수가 많을수록 응답자는 적었다.여성의 1차 취업시기에는 직업능력개

발훈련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1차 실직 및 전직 사유 발생이후 직업능력개발훈

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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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3개월 이상)수강경험은?
합계

구분 1회 2회 3회 4회 이상 없음

빈도 55 32 4 6 114 211

구성비 26.1 15.2 1.9 2.8 54.0 100

직업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
합계

구분 1년미만 1～3년 3～5년 5년이상

빈도 61 99 34 17 211

구성비 28.1 46.9 16.1 8.1 100

<표 Ⅳ-3>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경험

(단위:%,명)

이전에 직장생활 경험에 응답자의 63%가 경험이 있었으며,그들의 직장생활

기간은 1년 미만 29%,1～3년 47%,3～5년 16%,5년 이상 8% 순 으로 응답했

다.응답자들의 76%정도가 3년 미만의 취업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단기간

취업등의 중복합산의 수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적성 및 개인 사유등

의 원인이 재직경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여성의 재직경력이

대부분 장기 재직경력보다는 단기간 근무로 이직을 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

안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3년 이상 근무경력 여성의 경우 결혼 및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하는 이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

요할 것으로 본다.

<표 Ⅳ-4>직업 경력기간

(단위:%,명)

전 직장에서의 실직사유로는 권고사직 19%,회사부도 4.7%,결혼 및 출산

44.1%,기타 32.2%명 순 으로 응답했다.“직업을 가져본 적이 있었다면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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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실직사유는?
합계

구분 권고사직 회사부도 결혼,출산 적성기타

빈도 40 10 93 68 211

구성비 19.0 4.7 44.1 32.2 100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동기는?
합계

구분 창업,자영 자격증취득 취업 여가활용 기타

빈도 21 69 111 4 6 211

구성비 10.0 32.7 52.6 1.9 2.8 100

은?”라는 질문과 연계해서 경력 3년 미만의 여성의 경우 결혼 및 출산의 이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임을 알 수 있으며 3년 이상의 경우 출산 및 보육등

의 사유로 44% 정도가 실직사유 인 것으로 보이며,또한 32.2%정도가 기타 적성

및 급여등의 사유로 이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재취업 및 정책적인

지원제도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Ⅳ-5>실직사유

(단위:%,명)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창업,자영 10%,자격취득 32.7%,취

업 및 재취업 52.6%,여가 및 취미 1.9%,동기 없음 2.8% 순으로 응답했다.전반

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취업 및 자격취득을 통한

재취업 등의 사유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귀하께서 이전에 직업을 가져

본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서 없다고 응답한 여성 37%가 취업으로 응답했

다.주로 1년 미만의 재직경력자 및 신규취업희망자등 무기능 취약계층 여성을 위

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재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Ⅳ-6>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동기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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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인지경로는?
합계

구분 신문,인터넷 구청,노동부 주변권유 본인문의 기타

빈도 76 69 34 32 - 211

구성비 36.0 32.7 16.1 15.2 - 100

평생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합계

구분 1~3회 4~6회 7~9회 10~13회 기타

빈도 86 49 20 8 48 211

구성비 40.8 23.2 9.5 3.8 22.7 100

응답자들은 “평생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어느 정도라

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3회 40,8%,4～6회 23.2%, 7～9회 9.5%, 1

0～13회 3.8%,기타 22.7%로 응답했다.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3정

도가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7>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

(단위:%,명)

본 훈련과정을 알게 된 동기는 신문,인터넷 36%,구청 및 노동부등 관공서

안내 32.7%,주변인의 권유 16.1%,본인이 전화로 문의 15.2% 순으로 응답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정보습득은 대중매체 및 공공기관 홍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여성의 체계적인 재취업홍보 및 계층별 홍보방법을 세

분화 하여 취약여성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의 접근경로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표 Ⅳ-8>교육훈련과정 인지경로

(단위:%,명)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하여는 육아 및 가사

28.4%,경제적 어려움 47.9%,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습득 10%,교육기관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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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시 애로사항은?

합계
구분 육아,가사 경제적어려움 훈련정보습득 교육기관신뢰도 교육시간

빈도 60 101 21 17 12 211

구성비 28.4 47.9 10.0 8.1 5.6 100

수강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합계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빈도 44 71 52 25 19 211

구성비 20.9 33.6 24.6 11.9 9.0 100

도 8.1%,재직시 근무시간 등 5.6%로 응답했다.여성이 직업능력개발훈련보다 취

업이후에 대한 생활 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아 보이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시 경제적인부분,육아 및 가사일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

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Ⅳ-9>교육훈련참여 애로사항

(단위:%,명)

(2)직업능력개발훈련 중

현재 수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 20.9%,만

족 33.6%,보통 24.6%,불만족 11.9%,매우 불만족 9%순으로 응답했다.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에 대부분(79%)은 만족하고 있으나 불만족(21%)에 대한 원인규명

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표 Ⅳ-10>수강과정에 대한 만족도

(단위:%,명)

응답자들이 알고 있는 여성관련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에서 여성에 대한 지

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었지만,26%정도가 본인의 해당여부나

제도에 대해서 잘모름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따라서 본인의 환경 및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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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수강이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합계
구분 취업 자격취득 기술습득 자신감 기타

빈도 98 60 28 15 10 211

구성비 46.5 28.4 13.3 7.1 4.7 100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의 적정수준?

합계
구분 초급 중급 고급 양성과정 기타

빈도 16 23 18 103 51 211

구성비 7.6 10.9 8.5 48.8 24.2 100

대한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의 요구수준에 대하여는 초급 7.6%,중급10.9%,고

급 8.5%,양성과정 48.8%,기타 24.2%로 응답했다.여성들은 본인의 과거경력을

활용해서 꾸준히 발전하고자 하는 응답자와 양성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 두 가지 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델

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표 Ⅳ-11>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수준

(단위:%,명)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본인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는 취

업가능 46.5%,자격취득가능 28.4%,새로운 정보습득 13.3%,자신감회복 7.1%,

기타 4.7%로 나타나 직업능력개발교육을 통해 취업이나 자격취득은 물론 자신의

삶에 자신감을 찾을 수 있다는 응답을 함으로써 이러한 직업능력개교육의 확대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Ⅳ-12>교육훈련수강이 본인에게 도움정도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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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수료 후 고려하고 있는 점은?

합계
구분 육아,가사 취업,창업 직업안정 근무시간 기타

빈도 45 87 47 32 19 211

구성비 21.3 41.2 22.3 15.2 9.0 100

훈련수료 후 재교육 받을 분야?
합계

구분 사무관련 전문기술 창업,자영 서비스관련 생산,기타

빈도 32 49 88 26 16 211

구성비 15.2 23.2 41.7 12.3 7.6 100

(3)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 수

응답자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 후 가장 고려하는 점은 육아와 가사

21.3%,취업 및 창업 41.2%,직업의 안정성 22.3%,근무시간 15.2% 기타 9%로

나타나,육아․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안정적 직업교육과 취업․창업교육으로 양

분화 할 필요가 있다.

<표 Ⅳ-13>교육훈련 수료후 고려점

(단위:%,명)

응답자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 후 재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분야인가에 대

한 응답은 사무관련 15.2%,전문기술분야 23.2%,창업 및 자영분야 41.7%,서비

스관련 12.3%,기타 7.6%로 여전히 육아와 가사의 애로 때문에 자영이나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4>교육훈련 수료후 재교육 분야

(단위:%,명)

응답자들은 “여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한

다면 어떤 고용형태는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파트타임 7.6%,단기근무 13.7%,

정규직 43.1%,전문계약직 26.1%,기타 9.5%로 응답했다.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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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수료 후 본인이 원하는 고용형태는?

합계
구분 파트타임 단기근로 정규직 전문계약직 기타

빈도 16 29 91 55 20 211

구성비 7.6 13.7 43.1 26.1 9.5 100

취업준비 시 가장 애로점은?

합계
구분 기술기능 자신감 직업의식 취업정보 기타

빈도 59 61 25 53 13 211

구성비 28.0 28.9 11.8 25.1 6.2 100

해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고용을 희망하고 있었다.또한 파트타임 및

단기근무에 대한 시간활용을 하고자 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표 Ⅳ-15>교육훈련 수료후 고용형태

(단위:%,명)

응답자들은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부족한점(애로사항)은 무입니까?”라는

질문에 기술․기능 28.0%,취업에 대한 자신감 29.9%,직업의식 11.8%,취업정보

25.1%,기타 6.2%로 응답했다.여성의 경우 대부분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편이고 기술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취업정보에 대한 채널이 부족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여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후관리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표 Ⅳ-16>취업준비 시 애로사항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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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부처를 통합한다면?
합계

구분 여성부 노동부 교과부 지자체 기타

빈도 72 40 25 46 28 211

구성비 34.1 19.0 11.8 21.8 13.3 100

여성에 필요한 교육훈련분야?

합계
구분 전문기술 사무관리 창업관련 단기근로직종 기타

빈도 37 29 87 47 11 211

구성비 17.5 13.8 41.2 22.3 5.2 100

(4)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요구

응답자들은 “취약계층여성을 위한 지원부처를 통합한다면 어느 부처가 적당하

다고 생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여성가족부 34.1%,노동부 19%,교육과학기술

부 11.8%,지방자치단체 21.8%,정부산하기관기타 13.3%로 응답했다.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부처를 일원화 시킨다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곳은 여성가족부

를 선호했으며,두번째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했다.이는 취약계층여성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로 보이며 따라서 정보의 혼동 및 투

자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부처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Ⅳ-17>지원부처의 통합

(단위:%,명)

실질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전문

기술분야 17.5%,사무관리분야 13.8%,창업관련분야 41.2%,시간제 단기근로직종

분야 22.3%,기타 5.2%로 나타나 육아와 가사에 따른 애로로 인하여 전문기술

분야보다 창업이나 단기근로직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취약계층에 실

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종개발이 필요하다.

<표 Ⅳ-18>여성에 필요한 교육훈련분야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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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한 적정한 교육훈련기간은?
합계

구분 3월 이하 6월 9월 1년 기타

빈도 47 73 52 37 2 211

구성비 22.3 34.6 24.6 17.5 1.0 100

교육훈련 수료후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제도는?
합계

구분 취업알선 경제보조 제도개선 기타

빈도 51 38 76 46 211

구성비 24.2 18.0 36.0 21.8 100

응답자들은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훈련기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

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3개월이하 22.3%,6개월 34.6%,9개월 24.6%,

1년 17.5%,기타 1%로 응답했다.훈련기간을 묻는 설문에 6개월 정도를 34.6%정

도 여성들이 가장 많이 적당하다는 응답을 했으며,대부분이 9개월에서 6개월사이

정도를 적정 훈련으로 선택했다.이는 6월이상 장기간 교육시 생계의 어려움이 뒤

따르며,교육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에도 필요한 기술습득이 어려운 점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Ⅳ-19>적정한 교육훈련수강 기간

(단위:%,명)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 후 취업,창업에 필요한 제도로는 취업알선 24.2%,경

제적보조 18.0%,고용제도개선 36.0%,기타 21.8%로 응답했다.훈련과정 지원자

의 가장큰 요소로서 취업에 필요한 제도를 취약계층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의미했으며 취업알선이나 경제적 보조등도 여성주부 등의 응답자가 주류

를 이루어 이들에게 적합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표 Ⅳ-20>취업,창업에 필요한 제도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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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이 가장 필요한 계층은?

합계
구분 저학력,저소득 장기실업자 비정규근로자 장애인 기타

빈도 58 52 41 36 24 211

구성비 27.5 24.6 19.4 17.1 11.4 100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가장 필요한 계층으로는 저소득,저학력 27.5%,장기실업

여성 24.6%,비정규직여성19.4%,장애인 17.1%,수용자,기타 11.4%로 응답했다.

여성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저학력,기혼여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전통

적 취약계층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장기실업여성,비

정규여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많은 응답을 보여 이들 계층별로 특화된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표Ⅳ-21>직업능력개발훈련이 가장 필요한 계층

(단위:%,명)

3)시사점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직업훈련에 참가중인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분

석결과 여성의 생애주기에 적합한 훈련직종 및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직업능

력개발훈련 기관의 통합화 및 사후관리 체계개선,직업능력개발훈련 접근성 및

홍보의 다양성,정부의 재정지원 및 육아정책 등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실태를 시스템과 지원정책 측면으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1)직업능력개발 시스템적 측면

첫째,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부처 및 기관이 다양하고 복잡하다.현

재 우리나라의 여성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은 여러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실행되고 있다.이러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의 다양화는 훈련을 받으려는 여성

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예산의 중복지원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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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부처로 여성부를 가장 선호하고 있고(34.1%),다

음으로 지방자치단체(21.8%),노동부(19.0%)순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담당하는 중심부처는 노동부이고 실행 장소는 지방

자치단체인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

가 있다.

둘째,교육훈련과 취업알선 기관의 연계가 미흡하다.실태분석 결과 취업시 애

로사항으로 자신감 결여 28.9%,취업정보 부재 25.1%로 나타나 교육과 취업알선

의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우리나라는 취업알선 기관으로 노동부 산

하의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종합고용지원센터와 직업능력개

발훈련기관의 연계가 미흡하여 교육 후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사후 관리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따라서 두 체계의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

이다.

셋째,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체계가 미흡하고,직종이 부족하며,훈련기관

도 단기적이다.실태분석 결과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취업 및 창업교육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과거 경력

을 활용하여 꾸준히 발전하고자 하는 재교육과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는 양성훈

련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교육훈련 체계를 재교육과 양성교육으로 2

분화하고,이에 따른 육아 및 가사 병행 직종과 재취업 및 창업관련 교육을 중점

적으로 실시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또한 실태분석 결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여성 중 초대졸 이상이 51.7%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위한 6개월

이상의 장기전문교육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또한 실태분석 결과 훈련직종이

부족하다는 것은 훈련참여 의사가 있는 여성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만한 과정

이 많지 않고,이와 함께 여성의 편중된 직종선택을 함으로써 제한된 훈련진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욕구를 고려한 훈련과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넷째,여성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를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여성을 위

한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들이 보다 편안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실태분석 결과 육아문제가 기혼여성들이 훈련참여를 저

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 이들의 훈련참여를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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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할 필요가 있다.

(2)직업능력개발 지원정책적 측면

첫째,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참여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현재 우리나라

의 경우 여성가장,장애인 여성 등 특수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지원제도를 운

영하고 있으나,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동안에는 최소한의 생계비도 지원되지 않

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실태조사 결과 많은

훈련생들이 수료 후에도 육아와 가사 때문에 자영이나 단기근로를 희망하고 있

고,훈련 참여시 애로사항으로 경제적 어려움(47.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비추어

볼 때,여성들이 출산 및 육아에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여성들이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둘째,여성고용촉진 지원제도의 강화이다.실태분석 결과 여성들의 실직 사유

로 결혼 및 출산(44.1%)이 가장 높고,권고사직도 19%로 나타났다.권고사직 역

시 결혼 및 출산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이를 포함하면 여성의 실직

사유는 상당부분 결혼 및 출산과 연계되어 있다.이는 아직까지 여성인력이 남성

에 비해 직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능력 있는 인적자원

이 능력과 무관한 사유로 경력단절이 된다면 경제적․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따라서 정부는 여성고용,특히 출산후 여성고용을 장려하는 사회적 운

동의 전개와 더불어 고용을 지속하는 사업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여성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홍보체계가 미흡하다.실태분석 결과 직업능

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정보습득 원천을 신문 및 인터넷,주변권유 등에 의존하

는 비율이 50%를 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취업을 원할 경우 관련정보 접근이 어려워 훈련참여가 저조할 수도 있다.공공훈

련기관이나 민간훈련기관은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Work-net을 통하여 지역

별ㆍ분야별로 안내하고 있으나,신규입직자나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이러한 정보

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따라서 해당 훈련기관별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연계를 통하여 여성친화적 업체를 발굴하고 데이터

베이스화함으로써 정보제공의 용이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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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여성 직업능력개발의 개선방안

1.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의 개선

1)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의 지역별 통합화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부처는 여성부,지식경제부,

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으며,특수취약계

층 여성의 교육훈련 지원부처 및 기관으로 통일부,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있다.

이러한 훈련기관의 다양화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여성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예산의 중복지원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직업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지원하는 중심부처는 노동부이다.하지만 현재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노동부로 일원화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예를 들어

산업별,성별 특성 등을 고려한 전문교육의 부재,직업능력개발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부와 관련 부처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직업능력개발에 대

한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적절히 배정하는 문제를 우선적으

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미국의 경우 노동력투자법(WIA:WorkforceInvestment

Act)을 제정하여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장기계획 및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주정부는 세부 실전계획 수립 및 실행을 담당하는 2원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주

정부는 지역노동력투자위원회(LocalworkforceInvestmentBoard)를 구성하여 산

업계,직업훈련기관,공무원,전문가 등이 참여시키고 있다.지역노동력투자위원회는

지역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지원

금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도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우선 노동부는 각 부처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을 수합한 후,부처별 조

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직업능력개발정책을 수립하고,이에 따라 각 부처는 필요한



- 55 -

예산을 확보하고 각 지방으로 지원금을 배분한다.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직업능력

개발관련 지원금을 관리하는 조직을 두어 지방에 배치된 노동부 산하의 종합고용

지원센터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이 방안으로 각 지방에 가칭 ‘직업능력개

발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이 위원회에는 산업계 인사,직업훈련기관,지방

및 중앙부서의 관련 공무원,노동조합단체,상공인 단체,대학 등이 참여하고,가능

하면 산업체 인사를 과반수이상으로 하고,위원장은 산업계 인사가 맡도록 한다.

이 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포괄하여 담당하며,지역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에 제공되는 예산의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한다.이렇게 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2)직업훈련기관과 취업알선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모든 여성 직업능력개발 지원자 및 구직자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프로그램의

정보를 습득하고,직업훈련을 받은 후 취업상담 및 알선이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고용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즉 취업알선기관(예,종합고용지원센터)에

서 직업적성검사 및 진로상담을 통해 적절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알선

하고,수료 후 취업알선까지 담당할 수 있는 원스톱 종합서비스망을 구축할 필요

가 있다.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취업 및 직업훈련 담당부서와

종합고용지원센터간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앞에서 제시한 가칭

‘직업능력개발위원회’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도입

실태분석 결과 여성들은 자기개발을 위한 재교육과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

한 양성교육을 선호하고,이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유아와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취업 및 창업과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여성의 직업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재교육과 양성교육으로 이원화하고,기혼여성을 위한 단시

간 근로과정,창업과정,정규 취업과정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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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성의 훈련 내용은 단기근로에 적합한 직종을 중심으로 케어복지사,방

과 후 아동지도,PC실무,사무관련 및 창업직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다 전문성 있는 교육과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부족 하다.

또한 저학력 여성근로자 및 기혼여성의 경우 기계,전기,전자 등 단순 기능중심

과 기혼여성의 경우 경리회계,여성창업과정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

혼여성의 전문성 있는 직종으로의 전직교육 및 향상교육이 부족하다.이러한 현

상은 현재 훈련직종이 부족하다는 실태분석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다.또한 실태

분석 결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여성 중 과반수이상이 초대졸 이상으로 나

타나 전문직 여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도 시급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이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육아와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출산여성적합직종을 개발하여 이 직종에

대한 출산여성고용촉진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현재 정부는 2003년부터 고령

자 우선채용직종을 선정하여 공표하고 해당기관 및 사업주는 이들을 우선 채용

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또한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 실적이 부

진한 자에게는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하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고용을 확

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출산여성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① 정부차원에서 출산여성적합직종을 연구․개발한다.②

이를 기초로 각 지역의 산업분포 특성 상 향후 고용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는 출산여성적합직종 및 유사직종을 선정한다.③ 출산여성 직종 중 신규진입

이 용이한 직종을 선정한다.④ 공공부문 고용 가능 직종을 선정하여 우선 채용

을 실시한다.⑤ 공공부문에서 훈련이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여 절적한 교육훈련

을 실시한다.

둘째,고학력여성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설할 필요

가 있다.그동안 여성들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당장의 취업을 감안한 기능

훈련에 머무는 경향이 있어서 고학력여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을 저해하는 요인

이 되어왔다.또한 새로운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도

입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기존의 기능중심의 양성체계로는 더 이상 고학력자



- 57 -

를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다.기능중심의 양성체계는 고학력자를 교육훈련에

끌어들이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수준에 묶어두는 결과만을 초래하여 결국

안정적 고용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따라서 고학력 여성층

의 직업능력개발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고학력

여성층을 위한 특화된 훈련 직종의 발굴이 시급하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① 고학력 여성층의 구인배수가 높은 직종 및 구직자수가

많은 직종을 연구조사를 통해 발굴한다.② 초대졸 이상 여성의 구인배수 및 구

직자수가 많은 직종 중 향후 고용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측되는 직종을 선별한다.

③ 고학력 여성층의 직업능력개발 요구가 많은 직종을 선별한다.④ 각 지역의

산업구조 및 전략산업에 기초한 고학력 여성의 집중도가 높은 직종을 선별한다.

⑤ 이상의 조사를 통해 각 지역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예측하고,이들 토대

로 고학력 여성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며,각 과정의 핵심

직무역량을 도출하여 교육과정을 개발․시행한다.고학력여성 수요자 중심의 교

육훈련 과정은 대학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며,장기적으로

고학력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첨단 훈련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필요

가 있다

4)여성을 위한 훈련인프라 구축을 통한 훈련참여 기회확대

여성의 훈련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의 훈련욕구를 고려한 훈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먼저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들이 보다 편안하게 훈련

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특히 본 연구의 실태분석 결과

육아문제가 기혼여성들이 훈련참여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시설 등

의 확충을 통해 이들의 훈련참여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또한 여성들의 훈

련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훈련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훈련인프라 확보

가 필요하다.4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은 현재

510개소의 직업훈련기관이 있는데 이중 63개의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사무자동

화 등 58개 직종에 대하여 여성을 교육훈련 시키고 있다.공공직업훈련 기관 중

에서 가장 고급인력인 다기능기술자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설립한 한국폴리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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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대학은 국내 유일한 여성전용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정규과정인 정밀계

측,컴퓨터,응용설계,반도체 디자인,인터넷미디어,패션디자인학과 등 6개 학과

에 6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또한 실업자 재취직 및 고용유지훈련,직무능력

향상훈련,생활기술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지역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그

외 사업내 직업교육훈련 기관 115개소,인정직업훈련원 77개소 등 모두 255개소

에서 여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여성의 훈련참여는 남성들

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며,훈련직종 역시 다양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훈

련참여가 제한적이다.여성의 훈련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남녀 성별직종의 혼성직

화도 고려해볼 수 있다.

2.직업능력개발 지원정책 개선

1)훈련기간 및 수료 후 취업시까지 경제적 지원을 통한 훈련참여 유도

미국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여성고용 기피직종에 여성고용을 증가시키기 위

해 기업주에 고용비용을 지원하고,원스톱 직업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사부

담을 경감시키고 있다.이러한 제도는 결과적으로 기혼여성들로 하여금 효율적으

로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가족친화적 고용의 강점을 지니게 한다.영

국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여성들이 보다 고임금 직업으로 진입하는 것을 쉽게

해 주는 경력개발경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여성의 참여가 낮고 또 필요한 기술

이 부족한 부분에서 여성을 모집하고 보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여성들에게 제공되는 많은 훈련과정은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

고,훈련기관과 시간은 여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독일에서는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75%가 여성인 직업계속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여성 재취업교육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센터

를 통해 재취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또한 모든 교육 참여 여성들은 수료 후

3년간 노동부로부터 사회보장비를 지급받으며,참여기간 동안에도 실업수당,가

계수당 또는 유럽사회기금의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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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출산,육아를 위한 경력단절로 이어져 여성들의 경

제활동이 중단되기도 한다.더군다나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생계비도 지원되지 않아 직업능력개발훈련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빈

번하다.따라서 출산 및 육아에 자유로울 수 있도록 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

았듯이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훈련참여기간

동안 기초생계비 지원,훈련기관의 무료탁아소 운영,훈련수료 후 입직시까지 사

회보장비의 지급 등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또한 기혼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주

에게 여성가장에게 제공되는 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현재 여성가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그 후 6개월간은 매

월 15만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그 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재정지원 방법의 개선

최근 글로벌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화되면서 근로자 스스로의 주체성과

자발성이 강조되는 추세이다.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비용분담(co-financing)방안

이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어서 개인근로자가 경력개발을 스스로 계획하는 등

책임성을 강조하여 과거의 수동적인 접근에서 주도적인 학습자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개인의 취업가능성 제고,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훈련투자는

기업과 개인의 공동책임이며,이에 따라 훈련재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

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시장이 불완전하여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서 교육

훈련의 저투자균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직접

개입이 필요하다.중소기업의 훈련역량이 부족하고 여건조성이 미흡한 것은 사실

이다.중소기업은 훈련시간 마련의 어려움,교육훈련실시 역량의 부족,높은 이직

률에 따른 낮은 훈련투자 등으로 훈련실시가 어려운 실정이다.따라서 사회적 파

트너십을 촉진하여 훈련협약을 이끌어내고 산업별인적자원개발 협의체(Sector

Council)의 훈련기금 조성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수준은 외환위기 이후 1.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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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도는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어서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적 훈련을 촉구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이론적으로 노동력의 유동화가 심화되면서 기업

이 훈련투자수익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적자원에 투자할 유인이 감

소하고 기업이 제공하는 훈련자체가 일반훈련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현실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대기업 및 정규직 중심의 지원에 치중하여 저

숙련 및 중소기업부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기업 주도적 훈련투자가 중소기업 근로자

의 자율적 훈련참여를 유인하는데도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현행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는 기업지원 방식에 치중함으로서 개인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일자리 창출과 소멸이 빈번

하고 노동이동이 활발하여 직업생애 전 기간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이 더욱 중시

되고 근로자 개인이 주도적으로 실업과 경력변동에 대비하여 직업능력개발에 참

여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지원할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최근 개

인훈련계좌 등 근로자에게 직접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자율적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개인훈련계좌 등을 적용한 경험이

있는 서구에서 증명된 바 있다.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개인훈련계좌제 시범사업을

통하여 훈련비 지원방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그 가능성 및 한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3)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홍보 강화

아무리 유용한 정책이라도 정책내용이 정책대상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그 효

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이에 정책대상자를 고려한 정책수립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훈련참여에 있어 여성들이

겪는 정보적 장애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특히 정보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여성관련 각 부처의 지

원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정보는 언론매체,생활정보지,공공기관의 정책홍보자료,

지자체 소식지,인터넷,광고물 등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

보습득은 대중매체 및 공공기관 홍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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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여성의 체계적인 재취업홍보 및 계층별 홍보방법을 세분화 하여 취약

여성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의 접근경로의 다양성 확보와 함께 비정규직 근

로자도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홍보활동의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설계와 결합한 전

문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이라는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대국민적 이미지 메이킹도 실시하여 여성의 참여와 시민의 지지를 유도하

고,아울러 주부닷컴,육아닷컴 등 여성사이트를 통한 홍보방법의 다양화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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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 론

1.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방향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

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우리나라와 외국의 여

성 직업능력개발 지원정책 및 제도를 탐구하고,직업교육훈련 참여자들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이용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문헌연구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여성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의 지역적 통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미국

의 노동력투자법(WIA)을 참고하여 한국적 특성에 맞는 여성직업능력개발 지원

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즉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직업능력 개발관련

지원금을 관리하는 조직을 두어 지방에 배치된 노동부 산하의 종합고용지원센터

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협력체계 내에 가칭 ‘직업능력개발위원회’의 설

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이 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포괄하

여 담당하며,지역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중앙정부에서 각 지

방에 제공되는 예산의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하고,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교육훈련기관과 취업알선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직업훈련과

취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종합서비스망 구축을 제안하였다.즉 취업알

선기관에서 적절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알선하고,수료 후 취업알선까

지 담당할 수 있는 원스톱 종합서비스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하였다.현재 정부에

서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우선채용직종’제도를 출산여성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즉,육아와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출산여성적합직종’을 개발하여 이 직종에

대한 출산여성고용촉진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

다.또한 고학력여성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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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고,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여성의 훈련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의 훈련욕구를 고려한 훈련환경

개선이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여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들이 보다

편안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특히 본 연구의 실

태분석 결과 육아문제가 기혼여성들이 훈련참여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 이들의 훈련참여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재정적 지원을 통한 훈련참여 유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우리나라

의 현실은 출산,육아가 경력단절로 이어져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중단되기도 한

다.더군다나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생계비도 지원

되지 않아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따라서 출산 및 육아에 자

유로울 수 있도록 외국의 사례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훈련참여기간동안 기초생계비 지원,훈련기관의 무료탁

아소 운영,훈련수료 후 입직시까지 사회보장비의 지급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

다.

여섯째,기업지원 방식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일자리 창출과 소멸이 빈번하고,노동이동이 활발하여 직업생애 전 기간

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근로자 개인이 주도적으

로 실업과 경력변동에 대비하여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지

원할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우리나라도 서구에서 그 효과가 나타

나고 있는 ‘개인훈련계좌제’시범사업을 도입하여 훈련비 지원방식의 변화를 도

모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훈련참여에 있어 여성들

이 겪는 정보적 장애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특히 정보매체를 이용하지 않

는 여성의 경우에 그 심각성이 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따라서 체계적으로 홍보

방법을 세분화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의 접근경로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

가 있으며,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개선방안을 토대로 몇 가지 연구의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제안하면서 다른 제도와의 연계를 모색하



- 64 -

였다.여성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의 지역적 통합화 방안으로 제시한 가칭 ‘직업

능력개발위원회’의 설립 안은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년층,고령층의 직

업능력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즉,직업능력개발위원회 산하에 여성직

업능력개발위원회,청년직업능력개발위워회,고령자직업능력개발위원회를 두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출산여성적합직종’선정 작업은 ‘고령자

적합직종’선정 작업과 유사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입에 따른 준비시간

을 단축하고,노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둘째,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여성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실행을 제안하였다.그

간의 여성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들은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계획하고,그들의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

발훈련을 실시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본 연구는 계획(중앙정부)과

세부실행(지방정부)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유연하

고 효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

써 보다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가능하였다.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경우 가설적 응답에 따른 현실적 대안모색이 어렵지만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다.

2.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첫째,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선방안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둘

째,다양한 계층의 여성 즉,저소득층,장기실업여성,학령기 여성,외국인 근로자

여성 등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

한 구체적인 직업능력개발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셋째,특정 시점의 직업

능력개발훈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끝으로 향후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첫째,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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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된 개선방안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둘째,다양

한 계층의 여성들에 대한 차별화된 직업능력개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셋

째,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

구를 통하여 보다 세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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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tus Analysis and Suggestion for Improvement on the Women's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Kimsoon-beom

Thisstudy aimsatanalyzing theactualstateofvocationalcompetency

developmenttraining and employment service executed with trainees taking part in 

vocationalcompetencydevelopment training,findingoutproblemsofthepresent

system.Anditsultimatepurposeistosuggestpolicymeasuresstimulating

womenvocationalcompetencydevelopmentconnectedwithefficiently.

The way of this study is that we work on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supportpolicyandsystem forkoreanwomenandforeignwomen,

conducting research on the actualcondition with using questionnaire

surveyed participants from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program. The

followingisasummaryofsolutionsbasedontheresultfrom documentary

studyandinvestigationontheactualconditions.

First,itshows regionalintegrated plan ofwomen vocationalcompetency

development support system. It suggests the necessity of women vocational

competencydevelopmentsupportsystem appealing tothesituation ofKoreawith

referenceto USA'sWIA.

Second,It proposes building systematic cooperation with educational

training institution and employment agencies, which is an one-stop

comprehensive service network dealing with vocational train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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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atonce.Thatmeanstheagenciesaresupposedtorecommend

proper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program, one-stop

comprehensive service network is required to be responsible for job

placemenafterfinishingtheprogram.

Third,introducingvocationalcompetencydevelopmentprogram focusingonusers

is needed.So called 'job series ofthe elderly first employ' carried outby

governmentshouldbeappliedtothosewhogivebirthtobabies.Properjobseriesfor

womendeliveredofbabiesmakingpossiblewomentakecareofhouseholdaffairsand

babiesshouldbedeveloped.Itconcentratesonarguingthenecessityoftheoperation

ofjob promotion for mothers,presenting detailed plans.Notonly specializing

vocationalcompetencydevelopmenttrainingprogram forwell-educatedwomenusers

butalsoconcreteplansdoesitindicate.

Forth,itclaimsthatenvironmentalimprovementisrequired considering

women's desire fortraining to make women take partin the training

program more.Throughbuildinguptheconveniencesforwomen,womencan

betrainedmorecomfortably.Especially,according totheresearch ofthis

study,theproblem ofchildcarediscouragesmarriedwomenfrom participating

withtheprogram.Soexpansionofchildcarefacilitiesisessential.

Fifth,itsuggestsinducingwomentojoininthetrainingprogram through

financialsupport.Therearemanycasesthatmanywomengiveupworking

duetochildbirthandchildcareinKorea. Evenduringthetrainingprogram

domanywomengiveupduetolackofbasiclivingcost. So,morespecific

plansforfinancialsupportwithreferencetoothercountriesmakingwomen

freefrom childbirthandchildcareareneeded.Givingbasiclivingcostduring

thetraining,operatingfreechildcarefacilitiesandproviding socialsecurity

expenses from completion of the training program to employment,for

example,canbeconsidered.

Sixth,itasksforreforming thevocationalcompetency developmentsupport

system onlyconcentratingonsupportforenterprises.Creationandexti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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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jobs,labor transfers are often these days,so vocationalcompetency

developmentisregardedmoreimportantthroughtheperiodoftotalcareer.Butthe

institutionalinfrastructureisinsufficienttosupportthisalthoughanindividual

workervoluntarilyneedstojoininvocationalcompetencydevelopmentagainst

unemploymentand careerchanging.Korea needs to accepta trialbusiness of

'personaltrainingaccountsystem'takingeffectinwesterncountries,changingthe

wayoftrainingfeesupport.

Seventh,reinforcingpublicrelationsofvocationalcompetencydevelopmentis

needed.Itisshownthatinformativetroubleswomenexperiencesintermsof

training participationareenormous,especiallyworsethosewhodon'ttake

advantage of information media.Therefore we need to departmentalize

systematicpublicrelationsofre-employmentforvulnerablewomenclassand

thewaysofpublicrelationsforeachclass,securingvariousaccessroutesfor

approachi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information. Also it

indicatesspecific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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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

 되도록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의 경제상황은 여성의 취업을 한층 더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들이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하여 연구를 위한 분석자료  

 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할애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 9

   지도교수  강 영 순                                 연구자 김 순 범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064-754--3123, 016-689-0737             02-2642-4886, 011-692-2541

   ksyoung@cheju.ac.kr                          kimsb25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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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귀하께서 해당되는 번호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Ⅰ. 다음은 통계를 위한 일반사항입니다.

1. 귀하의 연령은 ? (     세)

2. 귀하의 학력은? 

① 초등학교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초대졸  ⑤ 대졸  ⑥ 대학원졸

3. 귀하의 결혼 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별거,사별

4. 귀하는 과거 직업능력개발훈련 (3월개월이상) 과정에 몇 번 수강 경험이 있

으십니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이상  ⑤ 없음

5. 귀하의 생활비를 책임지는 사람은?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부모  ④ 형제  ⑤ 자녀  ⑥ 기타(     )

6. 귀하께서 이전에 직업을 가져본 적이 있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7. 직업을 가져본 적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① 1년미만  ② 1~3년  ③ 3~5년 ④ 5년이상

8. 실직사유는 전 직장에서의 실직사유는 무엇입니까?

①고용주 권고  ② 회사부도 ③ 출산등 자녀부양  ④ 기타(적성, 급여, 업무량 등 )

9. 귀하가 본 훈련과정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① 창업, 자영  ② 자격취득  ③ 취업 및 재취업  ④ 여가, 취미생활

⑤ 두렷한 동기 없음

10. 본 훈련과정을 알게 된 동기는?

① 신문,인터넷  ② 구청,노동부 등  ③ 주변인 권유  ④ 본인이 전화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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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하께서 현재 수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과정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Ⅱ. 여성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에 대한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가 알고 있는 여성관련지원 제도는 어느 것입니까? (중복가능)

① 여성고용할당제       ② 육아지원제도     ③ 고용촉진장려금제도

④ 여성재고용장려금제도 ⑤ 육아휴직장려금제도 ⑥ 잘모름

2. 여성을 위한 지원 부처를 통합한다면 어느 부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여성가족부   ② 노동부  ③ 교육과학기술부  ④ 지방자치단체

⑤ 정부산하기관 ⑥ 기타 (          )

3.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① 육아 및 가사        ② 경제적 어려움     ③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습득 

④ 교육기관의 신뢰도   ⑤ 재직시 근무시간   ⑥ 기타 (          )

4.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후 가장 고려하는 점이 무엇입니까?

① 육아 및 가사    ② 취업 및 창업     ③ 직장의 안정성 

④ 근무시간        ⑤ 직업비전         ⑥ 기타 (          )

5.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취업후 재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분야의 교육을 받겠습니

까?

① 사무관련분야    ② 전문기술분야     ③ 창업 및 자영업 관련 

④ 생산관련        ⑤ 서비스관련       ⑥ 기타 (          )

6. 평생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

니까?

① 1~3회   ② 4~6회  ③ 7~9회  ④ 10~13회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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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한다면 어떤 고용형태는 원

하십니까? 

① 파트타임 ② 단기근무 ③ 정규직 ④ 전문계약직 ⑤ 기타 (       )

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은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 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초급  ② 중급  ③ 고급   ④ 양성과정 ⑤ 기타 (       )

3. 귀하께서 받고 있는 훈련과정이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① 직업능력개발교육 후 취업과 직접 연결될 것이다.

② 취업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자격취득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③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④ 취업이나 자격취득보다 삶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⑤ 잘 모르겠다.  ⑥ 기타(     )

      

4. 귀하께서는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과정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문기술직종        ② 사무관련 직종      ③ 창업관련 직종

④ 시간제 근무 직종    ⑤ 기타(         )      

5.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의 훈련기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

고 느끼십니까?

① 3월 이하  ② 6월이하  ③ 9월 이하  ④ 1년 미만 ⑤ 1년 이상

6. 귀하께서 참여하고 계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개인이력이나 직업전문화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7. 귀하께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지원시 학력 및 경력에 따른 구분을 해야 한

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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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여성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 직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 후 취업, 창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

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2. 귀하께서 직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 후 취업, 창업에 필요한 제도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① 취업알선  ② 경제적 보조 ③ 고용제도 개선 ④ 기타 (        )

3.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학력이나 전문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고 생각 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보통이다    ③ 필요없다      ④ 기타 (        )

4.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을 집중화 시킨다면 어느 기관이 적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민간 훈련기관            ② 공공훈련기관    

③ 지방자치단체             ④ 대학 평생교육시설

5. 여성의 생애 주기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기는 어느 때가 가장 필요하다

고 생각 하십니까?

① 학령기  ② 신규취업진입기  ③ 재직시  ④ 결혼기 ⑤ 출산기

⑥ 육아기  ⑦ 고령기  ⑧ 기타 (       )

6. 여성 계층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가장 필요한 계층은 ?

① 저소득층, 저학력, 기혼여성 

② 장기실업여성, 비정규 근로여성

③ 학령기 및 장애여성, 여성수용자, 외국인여성

④ 탈북주민, 외국인 근로여성

7.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부족한점(애로사항)은 무입니까?

① 기술, 기능  ② 취업에 대한 자신감 ③ 직업의식 ④ 취업정보 

⑤ 기타(             )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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